
보도자료

보도시점
(인터넷) 11.22.(수) 16시
(지  면) 11.23.(목) 조간

배포 2023. 11. 22.(수) 10:00

 탄녹위, 충남道와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 모색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충남에서 제5회 권역별 탄소중립 포럼 개최

   - 충남권 탄소중립을 위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중점 토의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제5회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

(이하 “권역별 포럼”)’을 11월 22일(수) 충남 보령시(호텔쏠레르 블리스홀)

에서 개최했다. 

■ 일시/장소: ‘23.11.22(수) 14:00~16:30 / 호텔 쏠레르 블리스홀(보령시 소재)

■ 주 제: 충남권 탄소중립을 위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활용 방안

■ 참 석: 최진혁 탄녹위사무처 포용전환국장, 충남도 관계관, 지역전문가 등 100여 명
■ 주 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주 관: 충청남도

 ㅇ 이번 권역별 포럼*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충남지역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유·소통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포럼) 전남(6월), 서울(8월), 경북(9월), 제주(10월), 충남(11월)

□ 포럼은 ‘충남권 탄소중립을 위한 CCUS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세션 순으로 진행됐으며, CCUS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ㅇ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내외 기술

동향, △충남권 탄소중립을 위한 CCUS 활용방안, △CCUS 기반 

융복합발전수소 프로젝트 실행방안 등이 발표됐다.



   - 한국석유공사 이호섭 CCS사업 팀장은 “CCUS는 단일 기술로는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며 “국내 대규모 CCS 추가 저장소 확보와 

함께 국제 공동저장 메카니즘을 활용한 저장소 확보 및 기술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정준교 미래사업연구실장은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활용·저장 기술 검증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CCS(탄소 

저장)는 탐사·실증 등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고, CCU(탄소 

활용)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 공주대학교 권이균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CCS 국내 

저장소 확보뿐 아니라 해외 저장소 확보도 필수적”이라며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CCS사업 특성상 CCS 단가 대비 

낮은 탄소가격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가 시급하며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한 CCUS 기술지원 법제화와 제도적 기반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토론세션에서는 충남도립대 이구용 교수(탄녹위 지역전문위원)가 

좌장을 맡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가

들과 충남권 탄소중립을 위한 CCUS 활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 탄녹위 최진혁 포용전환국장은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

발전소(58기 중 29기 보유)가 있는 곳으로 전력생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해 온 지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 전국1위(22.1%)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와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조례 제정 등 충남도의 탄소중립 

노력은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다”고 말했다. 

  ㅇ 특히, “CCUS와 같은 녹색기술 산업 육성과 저탄소 산업환경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이며 

도전적인 정책들이 지역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탄녹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CCUS는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로 

새로운 미래, 녹색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게임체인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관련 법도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담당부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포용전환국 공정전환과

책임자 과  장 정광영 (044-200-1937)

담당자
사무관 김경탁 (044-200-1938)

사무관 진소형 (044-200-1939)



붙임  제5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 계획

□1  포럼개요

○ (주제) 충남권 탄소중립을 위한 CCUS 활용 방안

○ (일시/장소) 11. 22.(수) 14:00~16:30 / 충남 보령시(호텔 쏠레르)

○ (참석) 100여 명(탄녹위, 충남도 및 보령시 관계자, 지역전문가 등)

   ※ 주요 참석자 : 탄녹위 포용전환국장, 충남도 및 보령시 관계관, 지역 전문가 등

○ (주요내용) 주제발표 및 토론(CCUS 전문가 등 참여)

○ (주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  포럼일정                                       *유튜브 생중계(탄녹위 채널)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

개회식(3‘)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홍보영상 상영   *사회자(전문 아나운서)

개회사(5‘) 최진혁 탄녹위사무처 포용전환국장

환영사 및
축  사(12‘)

축사(충남도), 환영사(보령시), 영상축사(장동혁 국회의원) 

14:20~14:25
(5‘) 기념촬영 주요내빈 및 발표자·패널 기념촬영

14:25~15:45
(80’)

발표
세션

➊ 탄소 포집·저장(CCS) 관련 기술동향
    (한국석유공사 이호섭 팀장)

➋ 탄소 포집·활용(CCU) 관련 기술동향
    (현대건설 기술개발원 정준교 미래사업실장)

❸ 충남권 탄소중립을 위한 CCUS 활용방안
    (공주대학교 권이균 교수)

❹ CCUS 기반 융복합발전수소 프로젝트 실행방안
    (공정사회실천연대 전재은 사무총장)

15:45~15:50
(5‘) 휴식 및 무대정리

15:50~16:30
(40’)

토론
세션

(좌장) 이구용 교수(충남도립대학교, 탄녹위 지역전문위)   

(패널) 조환주 센터장(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윤여일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사전 간담회(13:45~14:00) : 포용전환국장, 충남도·보령시 관계관, 발표자 및 패널 등


